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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6.20일 중국국가질검총국은《질검총국 미국산수입쇠고기 검염검역요구에 

대한 공고》를 통해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. 이로서 

2003년 광우병으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한 이후 14년 만에 중국 

소비자 식탁에 미국산 소고기가 오르게 될 전망.

□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소고기수요 증가율이 가장 빠른 시장. 중국의 연간 

1인당 소고기 구매 상승율은 20%에 육박하며, 소비액은 유럽을 초과하여 

미국 다음인 2위를 차지.

□ 2016년 중국의 소고기 소비량은 800만톤, 시장규모는 3,600억 위안으로, 

소고기수입량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. 2016년 수입량은 58만

톤을 초과하였으며 수입액은 25.2억불에 도달.

□ 중국상무부 연구원 지역경제합작연구센터 장젠핑 주임은 미국산 소고기 

수입으로 당분간 중국의 소고기 목축업이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소비자들은 

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소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

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분석. 

□ 시사점 : 중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쿼터제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중국 

목축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 미국산 소고기 수입 

재개가 중국 소고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 목축업계의 경쟁을 자극하여 

향후 중국 목축업의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 한편 그동안 중국의 

주요 소고기 수입국이었던 아르헨티나, 호주 등은 중국의 미국산 소고기 

수입 재개로 일정한 영향을 받을 전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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